옷감 원단 뽑듯 스피커 양산 가능
'두루마리 스피커' 첫 상용화 

	

	▶ ㈜피앤아이 고석근 박사가 두루마리에 말려 있던 스피커 원단을 풀어보이고 있다. 옷감처럼 원하는 크기로 잘라 스피커를 만들어 쓴다.


㈜피앤아이가 옷감처럼 원하는 크기로 잘라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 원단을 대량 생산한 것은 스피커 산업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거의 네모 상자로 인식돼 있는 스피커의 모양에서부터 인테리어와의 조화, 가전제품과 완구의 부피 감소 등 두루마리 스피커의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먼저, 스피커의 '탈(脫) 네모 상자' 바람이 가장 거셀 전망이다. 종이처럼 얇고 투명하므로 사진이 든 액자 위에 사진과 겹쳐 놓을 수도 있고, 유리창에 붙여 놓을 수도 있다. 스피커가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진동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간극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만국기처럼 여러 개를 철사 줄에 걸어 놓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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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스피커가 거의 네모 상자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그 구조 때문이다. 스피커를 뜯어 보면 자석과 소리 울림판과 울림통 등이 있다. 이런 구조를 얇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브라운관식 TV가 전자총과 브라운관 때문에 38인치 이상을 만들기 어렵듯 스피커는 그 반대로 얇게 하기 어려운 것이다.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 위에 컬러 인쇄가 가능해 실내 장식과도 잘 어울린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애인 등의 사진을 인쇄해 스피커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벽면에 툭 튀어나와 있는 스피커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홈시어터의 5.1채널을 예를 들어보자. 5.1채널은 중.고음 스피커 네 개, 저음 스피커 두 개를 한 세트로 갖춰놓은 것을 말한다. 두루마리식 스피커는 이중 중.고음부의 스피커 네 개를 대체할 수 있다. 두루마리 스피커의 단점이 저음을 잘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홈시어터 스피커 세트 중 저음용만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두루마리 스피커가 소화할 수 있는 음역은 사람의 말소리를 포함한 고음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저음으로 꼽히는 북소리의 여운 등은 소화하지 못한다. 

앞으로 스피커가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나 완구도 이 스피커 덕에 얇아지거나 부피가 작아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피앤아이가 이런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의 한 종류인 PVDF(poly vinylidenefluoride)에 날카로운 금속으로 박박 긁어 내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전극을 붙이는 기술에 있다. PVDF 비닐은 1969년 일본에서 개발됐으나 그동안 전극이 잘 붙지 않아 상용 스피커 재료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세계 과학기술계에서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앤아이 고석근 박사는 KIST 연구원 시절 플라스마를 이용해 전극이 비닐과 한몸처럼 완전히 달라붙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플라스마는 형광등 안의 이온 기체처럼 불꽃이 튀고, 전기를 띠고 있는 기체를 일컫는다. 이런 이온을 비닐 표면에 쏘아 그 이온이 표면에 꽂히도록 함으로써 전극이 잘 달라붙게 한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백인의 얼굴 피부에만 흑인의 검은 피부색을 쏘아 꽂히게 해 흑인으로 변하게 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코팅하거나 접착제로 붙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오래 써도 전극이 떨어져 나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게 됐다. 그동안 상용 제품을 만들지 못한 것은 스피커를 몇 개월 사용하면 전극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고 박사는 말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b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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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랩처럼 잘라 만드는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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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의 연주 사진이 인쇄된 두루마리식 스피커를 ㈜피앤아이 연구원이 들어보이고 있다. 이 스피커에는 사진이나 그림을 인쇄할 수 있다. 스피커 양끝 하단의 단자는 앰프에 연결된다.

[KIST 이순재 사진영상담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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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랩처럼 잘라 만드는 스피커 국내 업체서 세계 첫 대량생산
색·모양·용도 마음대로 값도 기존 제품보다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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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스트라의 연주 사진이 인쇄된 두루마리식 스피커를 ㈜피앤아이 연구원이 들어보이고 있다. 이 스피커에는 사진이나 그림을 인쇄할 수 있다. 스피커 양끝 하단의 단자는 앰프에 연결된다. [KIST 이순재 사진영상담당 제공]



비닐처럼 투명하고 얇은 스피커 개발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꿈이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는 부피가 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데다 실내공간에 맞춰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앤아이가 세계 최초로 그런 스피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종이처럼 얇은 두루마리식 스피커'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실험 시제품을 개발한 지 4년여 만이다. 피앤아이는 KIST가 지분 30%로 최대주주인 벤처기업이다.

두루마리식 스피커는 언뜻 봐서는 비닐을 주방용 알루미늄 호일처럼 감아놓은 듯하다. 그러나 그 비닐은 특수처리돼 스피커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원하는 크기로 잘라 앰프의 스피커선만 연결하면 훌륭한 스피커가 된다. 둘둘 말려 있는 '스피커 원단' 중 어느 부위를, 어떤 크기로 잘라 써도 상관없다. 색깔이 다르게 별 모양으로 만들거나, 손목에 찰 수 있게 만드는 등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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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고석근(47.공학박사)대표는 "사람의 소리를 전달하거나 일반 음악을 전달하는 스피커로서 기존 스피커와 성능.내구성 등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며 "세계 스피커 시장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종류의 스피커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개발한 적은 있으나 이들 제품은 아직 초보적인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피앤아이가 현재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A4용지 크기로 1만 장에 이른다. 값도 기존 제품에 비해 파격적으로 싸다. 고 대표는 "현재 판로를 찾고 있는데 곧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며 "가격은 수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4 용지 크기 기준으로 몇천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b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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